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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흥타령춤축제, 시민 감동 축제로 내년 기약
-‘시민과 관람객의 안전 최우선’, 금년도 축제 취소 결정

 천안문화재단(대표이사 이성규)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
19)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으로 오는 9월 23일부
터 27일간 5일간 천안삼거리공원 및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
「천안흥타령춤축제2020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.

 「천안흥타령춤축제」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
제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춤 축제이다. 지난해 123만여 명이 행사장을 
찾았고, 5,000여 명의 춤꾼들과 15개국 16개 팀 외국 무용단이 참여한 
세계적인 춤 축제로서 위상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.

 올해로 17회를 맞은 「천안흥타령춤축제」는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
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었으나, 최근 코로나19가 세계적 위기상
황으로 확산되자 시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불가피하게 취
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.

 천안문화재단(대표이사 이성규)은 “천안흥타령춤축제를 통해 코로나19
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인과 침체된 시민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
해 노력했지만,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19 확
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이번 결정에 깊은 이해를 바란다”고 
전했다.

 또한 “내년도 축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 명성
에 걸맞은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히며, “다양한 
경로를 통해 올해 예정된 문화예술 사업들을 진행하여 시민 문화향유권 
신장 및 생활문화 영역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
